
- 1 -

국외출장계획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항만연구본부 성명
김은우

직급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관련사업
(예산항목)

 m 출장목적 : 국제항만협회(IAPH) 기술위원회 회의, 연차총회,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한 항만

부문 국제협력 확대 강화

 m 관련사업

  - 「항만부문 국제협력 강화 사업」(연구개발적립금사업)

    (사업기간 : 2025.04 ~ 2025.12)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김은우 23,346 미활용 LCC 이용 
김가현 17,033 미활용 LCC 이용 

출장기간
2025.10.05.(일) ~ 2025.10.10(금)

(5박 6일)
출장지 일본 고베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교통수단

10.05(일) 오후
부산(16:45) →
오사카(18:10) 

항공이동 항공(7C1353)

오사카 → 고베 이동 대중교통

10.06(월)
오전

고베 오쿠라 호텔

기술위원회 회의 참석 대중교통
오후 관계자 면담 도보이동

10.07(화)
오전

컨퍼런스 참석

대중교통
오후 도보이동

10.08(수)
오전 대중교통
오후 도보이동

10.09(목)
오전 연차총회 참석 대중교통
오후 고베항 현장 방문 셔틀버스

10.10(금) 오전
고베 → 오사카 이동 대중교통
오사카(10:35) →

부산(12:10) 
항공이동 항공(7C1352)

출장성과

§ Risk & Resilience 분과 참가자들에게 ‘KMI 항만서비스지표’와 ADB 공동연구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활용 가능성 공유, 후속 협력 수요 파악 및 데이터 공유 의향 확인

§ Planning, Operation and Finance 분과 내 진행중인 연구에 KMI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합의, KMI와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에 상호 공감대 형성

§ KMI-IAPH 정례 세미나 개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향후계획

§ 컨퍼런스 논의 내용들은 항만연구본부 관련 연구 수행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내년부터 본격화될 Risk & Resilience 분과 ‘기후변화 및 복원력’ 트랙에 정례 참여 

§ IAPH와 2026년 국제협력 후속 사업 기획 및 추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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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10.06.(월) 오전 /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회의 참석

수행계획 

▫ 기술위원회 Risk & Resilience 분과 참석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o 안건 : ISPS 코드 개정 필요성 및 방향성, 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등

▫ 기술위원회 Planning, Operation and Finance 분과 참석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안건 : Obsolete terminal transformation, Port PPP review 등

수행결과

▫ 기술위원회 Risk & Resilience 분과 

 ① 세션1: ISPS 코드 개정 논의

  o (배경) ISPS 코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 간 접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규범으로, 25년이 지난 현재 그 유효성과 적용 범위 재검토 필요

   - 도입 초기에는 테러 방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오늘날 항만은 마약 밀매, 불법거래, 인신매매, 

조직범죄, 드론 공격,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이고 새로운 위험에 직면  

  o (개정 논의) 다수 참석자들은 현행 체계만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정 필요성 제기

   - ISPS 코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확장해 불법거래 및 인신매매 위험 식별·방지 

문구를 추가하자는 방향을 제시

   - 다만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문구를 추가하는 수준으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항만 

보안책임자(PSO)와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분리된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성 제기, 세계관세

기구(WCO)와 연계한 디지털 사전 위험평가 및 IoT·트래킹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강조

  o (역할 분담) 항만이 경찰이나 치안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o (비용 및 리스크) 과거 ISPS 코드 도입 당시에도 비용은 컸지만 상응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

과가 언급되었으며, 추후 개정 시 세계은행/UNCTAD와 함께 경제적 영향 평가 병행 필요성 제기 

  o (결론) ISPS 코드는 기본적인 보안 틀로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

   - 다만, 직접적인 개정보다는 가이드라인 보완이나 고위급 협력체 구성 등을 통한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② 세션2: 세계은행 CPPI(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소개 및 논의

  o (개요 및 목적) CPPI는 선박의 항만 체류시간(부두+묘박지)을 기반으로 항만 효율성, 운항비, 

소비자 가격, 공급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조기경보 지표

   - 세계은행은 이를 통해 항만 병목현상과 공급망 리스크를 조기 탐지하고, 개발도상국의 항만 

개선 지원과 정책 대화의 근거로 활용, 단순 순위가 아니라 시간 변화와 원인 분석에 초점

  o (데이터 및 산출 방법) S&P Global의 Port Performance Program을 기반으로 하며, 10대 글

로벌 선사가 매월 제공하는 포트콜(Port Call) 데이터를 AIS 데이터와 교차 검증

   - 선박 크기·포트콜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며, 연료소비 가중치를 적용해 대형선 처리 

효율 반영, 출항 후 대기시간은 제외(입항 후 ~ 작업 완료까지만 포함)

  o (주요 결과 및 글로벌 추세) 최근 5년간 분석 대상 항만의 75%는 성과 악화, 25%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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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2020년 양호 → 2022년 팬데믹으로 최저 → 2024년 홍해 사태로 재악화

   - 지역별로 북미는 팬데믹 혼잡으로 최하위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프라 제약으로 저조, 

중동·북아프리카(MENA)는 홍해 위기 영향으로 하락, 남아시아는 팬데믹 전보다 개선

   - 상위 항만은 대부분 수출·환적 중심

  o (확장 방향 및 연구 활용) 향후 육상지표(터미널 체류, 게이트 처리시간 등) 통합 검토, 크레인 

집약도·자동화 터미널과 수동 터미널 간 성과 비교 연구 가능

   - 자동화·민영화·세관 효율 등과의 상관분석 계획, 향후 5년치 누적데이터를 활용해 원인·상관·

인과관계 분석 강화 예정

  o (현장 피드백) 일부 항만은 순위 중심 접근이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

   - 지역·기상·노사분쟁·입항 스케줄 불안정 등 외생요인 반영 부족, 정시도착률 지표 포함 필요

   - 세계은행은 이에 대해 CPPI는 경쟁 순위가 아닌 위험 탐지·정책 대화용 도구라고 재확인

  o (향후 방향) S&P Global은 공급망 리스크 분석의 일환으로 CPPI를 운영하며, 지표의 단순성·

투명성·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되 지속 개선 추진

   - 세계은행은 향후 ‘시간 구성요소별 세부지표’(부두·대기 구분) 도입 검토, 항만별 사례 연구 

및 협력형 피드백 시스템 확대 예정 

▫ 기술위원회 Planning, Operation and Finance 분과 

 ① 세션1: 노후 터미널 전환 사례 

  o (배경 및 범위) 대형 선박 수용 위해 기존 터미널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개발 필요, 25개 이상 

글로벌 프로젝트 조사

   - (전환 유형) 컨테이너 7개→자동차·워터프론트·해상풍력, 석유·석탄 6개→풍력·바이오매스

   - (전환 동인) 신규 시설 개발, 수요 감소 및 노후화, 용량 확대 필요, 탈탄소화 정책

  o (주요 사례) 로테르담 연안 해운 허브(일일 2,500대 트럭·34분 체류), 미국 버지니아 컨테이너→해

상풍력 전환(2.5억 달러 투자), 카메룬 크리비 컨테이너·혼재 분리, 일본 오키나와·나고야·사카이 

RoRo·자동차 터미널 캐스케이드 확장, 캐나다 밴쿠버 2개 자동차 터미널 통합(용량 36% 증가·리

치먼드 부지 재개발 예정), 태국 방콕항 3구역 재편(상업·물류·항만도시)

 ② 세션2: 항만 PPP 연구 중간성과 공유

  o (연구 배경) PPP가 민간 투자 유치하나 높은 초기 비용·물동량 미달·GTO 시장 지배 등 과제 직면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북미·북유럽·남아시아 80% 점유, 중국·동북아는 낮은 점유율

   - GTO는 90% 이상 지분 62.8%, 50~60% 지분 28.1%로 완전 통제 또는 과반 지배 선호

  o (거버넌스 검토) 세계은행 항만 개혁 툴킷 3판 제공(거버넌스·PPP 모델·경제 규제·위험 관리), 

50개 항만청 대상 PPP 거버넌스·투명성·우수 사례 설문조사 계획

  o 성공·실패 사례 

   - (인도) 25년간 선박 체류 3.2일→2.4일 단축, 경제 1조→5조 달러 성장, 2047년까지 5개 메가 

항만·1조 달러 투자 계획

   - (동아프리카) 모잠비크·탄자니아 성공(일관된 재투자·성과 개선), 케냐·남아공 실패(정치적 저항·

노조 반대·투명성 부족)

  o (핵심 교훈) 양허 기간 20~40년이 현실적(20~25년 최소 투자 회수, 30~35년 초과 시 추가 

지불 의향 낮음), 법적 집행 메커니즘·정치적 의지·현실적 물동량 예측·현지 경제 혜택·투명성 

확보 필수, 조기 재협상 시 운영자의 초기 위험 부담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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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②  10.06.(월) 오후 / 기술위원회 관계자 미팅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마사오키 시라이 IAPH 기술위원회 담당자, 이

치고 모토노 POF 기술위원회 의장 등

  o 논의 내용

   - KMI의 IAPH 기술위원회 향후 참여 확대 방안

   - 기술위원회별 프로젝트 추진 동향 파악

   - 공동연구 발굴 관련 논의

수행결과

  o (진행 연구과제) 모든 기술위원회가 각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POF 분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항만 PPP 관련 연구과제 진행 중

   - OCDI(일본 해외항만개발협회), 요코하마항, JICA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미정

이나 2026년 IAPH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 발표 목표, KMI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중간에도 

참여 가능

  o (KMI의 기술위원회 참여 확대) 각 기술위원회 참여는 KMI-IAPH 간 구축된 협력 관계 기반

으로 원하는 기술위원회에 참여 요청 시 의장 승인으로 참여 가능, 향후 기술위원회 프로

젝트 추진 동향 정보 공유 및 KMI의 전문성 활용 방안 논의 하기로 합의

  o (향후 공동연구 발굴) 이메일 및 화상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 주제 발굴 협력체계 마련 합의

   -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에 대해 IAPH 측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확인(주로 연구과제는 

글로벌 현안, 학술지 리뷰 등을 통해 도출), 항만 정책, 인프라 개발,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가능성 모색

  o (협력 다각화) 이치고 모토노 의장의 IAPH 아시아 지역 부회장 당선으로 협력 확대 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정책 협력 강화 가능 및 지역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확산 기회 활용 기대

업무③  10.07.(화) 오전 / 컨퍼런스 참석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와 항만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 투자 시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

   - 다양한 연료가 사용되는 새로운 시대, 항만의 대응과 준비

   - 지진 재해지역의 재생과 회복의 성공사례(고베)

   - 항만 사이버 보안 투자의 적정성

   - 항만과 도시 연결성

수행결과

 ①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와 항만의 역할

  o 패널: Edvard Molitor(베르겐 항만청), Michal Forland(예테보리 항만청), Dr Carlo Raucci(로

이드선급), Sarah Ogier(시애틀 항만청), Françoise van den Brink(로테르담 항만청)

  o (벌금-보상 메커니즘) '27년 발효 목표, 탄소 집약도 단계적 강화

   - ‘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집약도 기준 설정, 기준 미달 선박은 CO2 톤당 

100~380달러 벌금을 넷제로 펀드에 납부, 무탄소·준무탄소 연료 사용 선박은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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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o (규제의 예측 가능성)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투자 불확실성 해소

   - 항만은 선박을, 선박은 항만을, 모두는 에너지를 기다리는 ‘닭과 달걀’ 딜레마 속에서 명

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투자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특히 탄소 가격제가 

투자 지평선을 확보하는 최선의 규제임

  o (넷제로 펀드 활용) 공정 배분 원칙, 개도국 항만 인프라 투자 재원

   - 펀드의 상당 부분이 ‘공정하고 형평적’ 배분 원칙에 따라 글로벌 남부 항만의 대체연료 

생산 인센티브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항만 인프라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됨

  o (국제 표준화) 항만 준비도 9단계 방법론, 녹색해운항로 파일럿 단계 진입

   - 로테르담항이 개발한 벙커링 준비도 자가평가 시스템이 IAPH를 통해 국제 표준화되고 

있으며, 화물 하역과 육상전원공급 분야로도 확대 중, 녹색해운항로가 지식 공유에서 

파일럿 실행 단계로 진화 중

  o (투자 타임라인) '26년 여름이 핵심 시점, 단계별 자본 배분 계획 시급

   - '26년 여름 수락 기간 종료가 핵심 시점이며, 항만은 프로젝트 식별→'27년 투자 약속→

'30년 건설→'35년 인프라 확대 일정에 맞춰 자본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다양한 연료가 사용되는 새로운 시대, 항만의 대응과 준비

  o 발표자: Peter Alkema(암스테르담 항만청) 

  o (차세대 연료 벙커링 이미 현실화) 10년간 프로젝트 기반에서 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진화

   - LNG, 메탄올, 수소(기체·액체) 벙커링이 수년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운영 중이며, ‘13년부터 

개발된 IAPH 체크리스트와 안전 도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

  o (단일 승자 없는 미래 연료 시장) 항만은 다연료 제로카본 벙커링 인프라 필수 투자

   - 저탄소·무탄소 연료 중 명확한 선두주자가 없어 대부분의 항만이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해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 벙커링 시설에 동시 투자가 필요 

  o (Clean Marine Fuels 안전 프레임워크) 시스템 안전과 운영 안전의 이중 접근

   - 벙커링 시설 운영자 라이선싱과 터미널 준비도 평가로 시스템 안전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와 항만 조례로 일상 벙커링 운영 안전을 확보하는 협력 체계임

   - 세계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 체크리스트 포함, 종합 안전 툴킷(안전관리 요건 검증, 자가평가 

및 검증, 연료별 벙커링 체크리스트 등) 전체 프레임워크를 회원 항만에 무료 제공

  o (인프라와 파트너십 동시 구축) 항만-터미널-선박-운영자 간 협력이 다연료 시대 성공 열쇠

   -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항 사례처럼 벙커링 인프라 투자와 함께 항만 내 터미널, 선박, 

운영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다연료 전환의 필수 조건

 ③ 항만과 도시 연결성

  o 패널: Antonis Michail(IAPH), 송상근(부산항만공사), Mar Chao(발렌시아항), Siân Foster(런던항만청)

  o (협력 생태계 구축) 항만은 독립적 운영자가 아닌 도시·지역 생태계의 통합자

   - 항만은 단순 부두 운영자를 넘어 도시 변화의 주체로서, 데이터 공유·소규모 테스트베드 

운영·대학 및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며 기술 발전이 지역사회

에도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

  o (부산항 사례) 중앙정부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로 전환

   - ’08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 항만 

정책과 도시 정책의 조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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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o (발렌시아항 사례) 3개 항만 통합 관리, 지역 GDP의 31% 창출하는 가치 생산자

   - 발렌시아·간디아·사군토 3개 항만을 통합 관리하며 5만 명 이상 고용 창출, 도시와의 협력

으로 마리나 재개발·여객 산책로 조성·창고의 혁신 허브 전환 등 추진

  o (런던항 사례) 150km 하천 관할, 트러스트 포트(trust port)*로서 지역사회 재투자

    * 영국 특유의 항만 운영 모델로, 공공성을 가진 독립적 상업 항만 모델

   - 템스강 150km를 관할하며 연간 5,200만 톤 화물 처리, 트러스트 포트로서 수익을 안전·환경·

지역사회에 재투자

  o (교육·인재 양성) 차세대 인재 확보가 장기 경쟁력의 핵심

   - 발렌시아항은 대학과 협력해 항만 물류 학위 과정 운영 및 라틴아메리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런던항은 소외 지역 청소년 대상 수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도선사·갑판원 등 해양 

인력 양성 경로 제공

  o (사회적 정당성) 협력이 핵심, 상업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 도시와의 대화 테이블 구성, 장기적 관점의 협력적 해결책 모색, 항만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가 필수, 상업적 성장을 통한 수익을 환경·지역사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업무④  10.07.(화) 오후 / 컨퍼런스 참석 및 IAPH 본부 주요 관계자 면담

수행계획 

▫ 컨퍼런스 참석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무역장벽과 관세에 항만이 대응하는 법

   - 워터프런트에서 바라본 홍해 지역 - 현황과 무역·개발 전망

   - 세계은행(WB)의 새로운 항만개혁 toolkit -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 IAPH 70년 역사가 제시하는 항만과 해운의 미래

▫ IAPH 관계자 면담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KMI)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IAPH)후루이치 마사히코(사무총장), 시노하라 

마사하루(부회장), 시노부 야마모토(디렉터), 야마지 후미코·요코 카도야마(매니저) 등 

  o 주요 내용 : KMI-IAPH 향후 협력 방안 논의(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수행결과

▫ 컨퍼런스 주요 내용 

 ① 무역장벽 및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항만의 대응방향

  o 패널: James Baker(로이드 리스트), Eugene Seroka(로스앤젤레스 항만청)

  o (무역 재편) 탈세계화가 아닌 새로운 패턴으로의 전환

   - 중국 중심 무역 성장과 아시아 역내 무역 급증은 “like-minded countries”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무역 체제 형성을 의미하며,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벗어난 다변화가 필수적

  o (에너지 전환) 2~3년 내 그린메탄올 대량 생산 가능할 것

   - IMO의 결정이 전환점이 될 것이며, LNG 중기 연료화와 다양한 대체 연료 공존을 전제로 

지금 당장 인프라 투자를 시작해야 함

  o (공급망 회복력) 단일 루트 의존 탈피와 육로 대안 구축

   - 호르무즈 해협 같은 초크포인트 리스크에 대비해 걸프철도(GCC 철도)* 네트워크 같은 육상 

연결성 개발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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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GCC 국가(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들을 연결하는 철도

  o (디지털화) 전체 생태계 통합과 사이버 보안 강화

   - Door-to-door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항만-해운-육상-공공부문 통합 디지털화가 필수이며, 사람 

중심의 보안 훈련과 1시간 내 대응 체계가 생존 조건임

  o (협력) 공공-민간, 국가 간, 산업 간 파트너십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는 투자와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은 pain point를 피드백하며, 업계는 함께 

움직여야 2040년 넷제로와 지속가능한 번영이 가능할 것

 ② 세계은행 항만개혁 툴킷: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지원

  o 패널: Patrick Verhoeven(IAPH), Jan Hoffmann(WB), Rico Salgmann(WB)

  o (AI 챗봇 전환) 800페이지 종합 가이드에서 AI 챗봇 기반 살아있는 문서로 진화

   - 30년간 4개 버전으로 발전한 툴킷이 이제 AI 플랫폼으로 전환, 사용자가 800페이지를 읽지 

않고 질문만으로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적 문서가 됨

  o (다차원 전환 관리) 에너지·디지털·거버넌스·도시 통합 전환 가이드

   - 단순 민간 참여와 landlord 모델 논의를 넘어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무역 원활화, 항만-도시 

통합 등 다차원 전환(transition)을 관리하는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중심 툴킷으로 

재탄생

  o (보편적 도구 확장) 개도국 정부에서 전 세계 모든 항만 이해관계자로 대상확대

   - 저소득·중소득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까지, 항만당국만이 아니라 공공·민간·지역사회·국제기구 

등 광범위한 항만 커뮤니티 전체가 활용 가능한 보편적 도구로 확장됨

  o (남부 역할) 녹색해운항로 핵심 주체, 선진국-개도국 상호의존성 강조

   - 파리 기후협약 달성을 위해 글로벌 남부에 청정에너지 해양 허브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o (규제 예측 가능성)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투자 불확실성 해소, 탄소 가격제가 최선

   - 항만은 선박을, 선박은 항만을, 모두는 에너지를 기다리는 “닭과 달걀” 딜레마 속에서 IMO의 

명확한 규제 결정(특히 10월 17일)과 탄소 가격제 같은 경제적 규제가 투자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

 ③ IAPH 70년 역사가 제시하는 항만과 해운의 미래

  o 패널: Patrick Verhoeven(IAPH 사무총장), Masahiko Furuichi(IAPH 사무차장), Jens Meier(함

부르크항만청), Marika Calfas(NSW항만), Maryam Mohamed Kidere(케냐항만청)

  o (역사와 창립 정신) 1955년 LA 창립, "상호의존과 선린" 원칙으로 세계 평화 추구

   - 1952년 고베에서 첫 범태평양 항만회의 개최 후 3년 준비 끝에 1955년 LA에서 IAPH 창립

  o (위기 극복 역사) 1970년대 재정 위기를 일본재단 지원으로 극복, 9·11 이후 ISPS 코드 제정 주도

   - 1971년 닉슨 쇼크와 1973년 오일쇼크로 재정 위기 직면, 일본 항만과 해운업계 기부로 설

립된 일본재단이 1973년부터 재정 지원하며 1981년 안정화 달성

   - 9·11 테러 이후 IMO와 협력해 2002년 ISPS 코드 채택 주도, 컨테이너 안전·환경선박지수

(ESI) 등 업계 표준 확립

  o (차기 비전) "설계에 의한 회복력, 본성에 의한 혁신" - 디지털·기후중립·인재 육성 3대 전략

   - Jens Meier 회장 연임 임기의 슬로건으로 "resilient by design, innovative by nature" 제시, 

디지털화·스마트 인프라·기후중립 항만·회복력 강화를 4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

   - 특히 인재 교류와 교육을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강조

  o (인재 양성) 데이터 분석가,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 벙커링 기술자가 핵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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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사이버 보안·데이터 분석 전문가, 수소·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엔지니어, 벙커링 기술 전

문가를 우선 양성 대상으로 설정

  o (아카데미·훈련 프로그램) 실무 팀 심화 교육과 경영진 후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 로봇공학(보스턴다이내믹스 Spot 등) 인프라 점검 기술 같은 신기술 시연을 통해 기존 직원

의 심리적 장벽 해소, 멘토링·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차기 임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 IAPH 관계자 면담

  o (2025년 7월 공동세미나 리뷰) 2025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된 KMI-IAPH 공동 세미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양측 공감대 형성, 컨퍼런스 기간 내 IAPH 임원진 회의에서도 언급, 항만 

정책,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 성과 도출

  o (정례세미나 추진) KMI-IAPH 공동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매년 7월을 제안

(IAPH 연간 정기행사 일정 고려), 2026년 개최지로 일본을 제안

  o (협력기관 확대) UNESCAP 및 주요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로 협력 네트워크 확대 추진,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항만 발전 도모

  o (향후 협력 구체화) 정기적인 화상회의(Zoom) 및 이메일 교류를 통한 지속적 소통, 차기 세

미나 의제 및 일정 협의 진행

  o (기대효과) KMI-IAPH 간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

역 항만의 IAPH 내 영향력 제고 및 정책 발언권 확대, 국내 항만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글로벌 항만 동향·우수사례 공유 체계 확립, 지역 항만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동 

현안 해결 및 성과 확산

업무⑤  10.08.(수) 오전 / 컨퍼런스 참석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불확실 시대의 항만생태계와 공급망 솔루션 재구상 - 글로벌 항만운영사의 시각

   - 항만 투자환경 현황 -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 항만금융과 리스크 관리: 항만의 필요와 은행의 요구사항

   - 에너지 허브: 투자 리스크 완화가 가능할까?

   - 도시 해안가 재창조와 항만도시 혁신 - 고베 사례 소개

   - 세계은행 컨테이너항만성능지수(CPPI) 2025년 보고서

   - 스마트한 운영권 관리를 통한 항만부지 가치 극대화

   - 크루즈 이해관계자 간 벽 허물기와 관광지 경제효과 극대화

수행결과

 ① 항만 투자환경 현황 -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o 패널: David Wignall(좌장), Jean-François Belzile(몬트리올항), Annick De Ridder(플랜더스 

교통·항만부 장관), Vinícius Patel(브라질 아수항), Jens Meier(함부르크항만청)

  o (수요 전망)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컨테이너 수요는 여전히 연 3% 성장세 유지

   - 재배치·인구 감소·경제 둔화·관세 난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 중산층 시장 

성장으로 무역은 지속 확대

  o (투자 환경 변화) 유럽은 하향식에서 산업 중심 협력 모델로 전환, 미국 관세 장벽과 대조

   - 유럽은 그린딜에서 산업 딜(Industrial Deal)로 정책 전환하며 기업과 협력해 탈탄소화 추진

   - 트럼프의 관세 장벽 정책과 달리 유럽은 관세 인하·무역 촉진·투자 유치에 집중, 플랜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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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앤트워프-브뤼헤항 통합으로 유럽 최대 수출항·석유화학 클러스터 구축

  o (대체연료 준비도) LNG 성숙, 메탄올·암모니아 확산 중, 수소는 개발 단계

   - LNG 벙커링은 이미 상용화·표준화 완료, 메탄올은 시장 확산 중, 암모니아는 화학 산업 

100년 경험 기반으로 해상 벙커링 기술 개발 중

   - 수소는 카와사키 등 일본 기업들이 기술 개발 선도 중, IAPH의 청정 해양연료 이니셔티브

를 통한 벙커링 프레임워크·절차 표준화 작업 진행 중

  o (기후 적응 투자) 파도·바람·해수면 변화 대비 인프라 강화 필수

   - 브라질은 20년 전 설계 기준과 현재 기후 변화 예측이 크게 달라져 방파제·안벽 등 인프라 

보강 투자 진행 중, 탈탄소화 목표 달성 전까지 기후 적응 계획 수립·투자 병행 필수

  o (불확실성 극복) 명확한 규제·지침이 투자 독성 제거, 세계 탈탄소화는 변혁 재원 필요

   - 불확실성은 모든 투자의 독이므로 명확한 규제·가이드라인이 필수, IMO의 명확한 결정과 

유럽의 규제 명확성이 투자 유치의 핵심

 ② 에너지 허브: 투자 리스크 완화가 가능할까?

  o 패널: Stuart Neil(ICS 전략국장, 좌장), Rico Salgmann(WB), Andrés Nieto(우루과이 국립항만청), 

Lynn Loo(GCMD), Liu Shengli(중국 교통운수부 계획연구원), Ioannis Giannakos(그리스 해사부)

  o (청정에너지 해양허브 이니셔티브) 선박·항만·에너지 장관 연결, 10개국 참여

   - ICS와 IAPH가 청정에너지 각료회의(CEM)에서 시작한 이니셔티브로 연료 생산·운송·소비 생

태계 통합 추진

  o (중국 사례) 교통-에너지 통합 정책, 1,200만kW 청정에너지 설치 완료

   - 교통운수부 등 9개 부처가 '교통-에너지 융합 발전 지침' 발표, 8대 과제(교통-에너지 계획 

조정, 청정에너지 개발·관리 개선, 녹색 교통장비 채택, 녹색 연료 시스템 구축, 현대 통합 

산업 시스템 강화, 정책 지원 강화 등) 추진

  o (그리스 사례) 세계 선박 20% 보유, 200개 유인도서 연결, 허브 전략 필수

   - 그리스는 아프리카·아시아·유럽 교역로 교차점에 위치하며 200개 유인도서를 연결하는 세계 

최강 연안 해운망 보유

  o (우루과이 사례) 100% 재생에너지 전력, 녹색수소 수출 준비 중

   - 10년 전 전력 부문 탈탄소화 시작, 2024년 99%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수력) 발전 달성, 

현재 교통 부문 탈탄소화 2단계 진입, 녹색수소·암모니아·메탄올 생산 프로젝트 추진 중

  o (시장 부재 문제) 성숙한 시장 없이는 인프라 투자 불가, 규제가 수요 신호 창출

   - 현재 대체연료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탱크팜·파이프라인 등 항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지 않음

   - IMO의 글로벌 규제 채택이 은행 대출 가능한(bankable) 수요 신호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o (글로벌 표준과 지역 실행) 공통 기술 언어·규제 프레임워크 필수, 지역 맞춤 실행

   - CEMH 이니셔티브를 통해 완전히 다른 3개국(중국·그리스·우루과이)이 공통 기술 언어·규제 

체계 모색

 ③ 도시 해안가 재창조와 항만도시 혁신 - 고베 사례 소개

  o 발표: Koji Shirahase(고베시 기획조정국 부국장 겸 항만국 상임이사)

  o (지리적 배경) 도심 인접 워터프론트, 로코산 배경의 아름다운 경관

   - 고베항 워터프론트는 도심 중심부에 인접하며 로코산맥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조망 제공, 

이 지역이 항만 개발의 초석이 되어 세계적 항만으로 발전

  o (1960~1980년대) 급속한 성장기, 항만 랜드마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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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고베항 급속 성장, 1963년 부두에 높이 108m의 고베 포트 타워 

건설, 2024년 전면 리노베이션 완료, 1987년 메리켄 파크 완공, 해안가 공공 공간으로 전환

  o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대규모 워터프론트 재개발

   - 구 산업용 부두를 주거·상업·업무 시설로 재개발, 1996년 시작된 하버랜드 프로젝트, 포트 

아일랜드 웨스트 지역(2020년 착수) 개발로 워터프론트 공원 및 복합 시설 조성

  o (1995년 대지진 영향) 재정 회복에 15년 소요, 신규 개발 중단

   -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재정적 타격, 일본 주요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약 15년 소요, 이 기간 동안 신규 워터프론트 개발 프로젝트 중단

  o (2011년~현재) 부두별 역할 재정립, 복합 기능 도입

   - 지진 복구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 진행, (부두 1) 호텔, (부두 2) 다목적 아레나 등 

각 부두에 새로운 역할 부여, 일본 전역 및 세계 방문객 유치 목표

   - 향후 10~15년 내 워터프론트 비전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

업무⑥  10.08.(수) 오후 / 컨퍼런스 참석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항만 산업단지 탈탄소화 수익모델 찾기: 순환경제의 실현 가능성

   - 상생과 협력: 지역 항만 간 협력, 제휴, 합병 전망

   - 특별대담: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항만의 역할

   - 고객 관점에서 본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서의 항만 미래

수행결과

 ① 항만 산업단지 탈탄소화 수익모델 찾기: 순환경제의 실현 가능성

  o 패널: Jackie Spiteri(SESG 상무이사, 좌장), Roberto Bocca(세계경제포럼 에너지·소재센터 대표), 

Boudewijn Siemons(로테르담항 CEO)

  o (순환경제 정의) 채취-제조-폐기 선형 모델에서 자원 순환·재생 시스템으로 전환

   - 전통적 선형 모델(take-make-dispose)에서 벗어나 자원을 시스템 내 장기 유지, 폐기물 최

소화, 재료 재사용·재생 시스템으로 전환, 환경적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나 

야심찬 지속가능성 목표와 상업적 실행 가능성 간 긴장 존재

  o (폐기물→원료 전환) 산업은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인식 전환 중

   - “우리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원료(feedstock)에 대해 말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속에서 

이는 항만과 모든 사업의 운영 허가의 핵심 기둥, 지역사회·사회의 승인 없이는 항만 운영 

쇠퇴 불가피

  o (에너지 최적화) 한 공정의 폐열이 다른 공정의 투입열, 연소 안 한 화석연료가 최선의 CO2 감축

   - 항만 내 클러스터에서 한 공정의 폐열을 다른 공정이 사용하는 에너지 최적화 추구, 모든 

산업 클러스터, 특히 항만에서 이러한 최적화 검토 중

  o (규제·인센티브 필수성) ETS·차액계약·탄소가격제 없이는 실현 불가

   - 유럽 배출권거래제(ETS) 없이는 포르토스(Porthos) CCS 프로젝트 불가능했음, 차액계약

(Contracts for Differences) 없이도 불가능

 ② 상생과 협력: 지역 항만 간 협력, 제휴, 합병 전망

  o 패널: Richard Ballantyne(영국항만협회 대표, 좌장), Jacques Vandermeiren(앤트워프-브뤼헤항 

CEO), Masaharu Shinohara(고베-오사카 국제항만공사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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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o (일본 광역항만경영체) 정부 주도 인근 항만 통합, 고베-오사카 2014년 부분 합병

   - 일본 국토교통성이 10년 전 도쿄만·오사카만에 광역항만경영체 설립 정책 추진, 고베-오사카 

국제항만공사가 오사카만 사례로 두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운영 통합, 두 항만은 불과 

10km 거리로 50년간 치열한 경쟁 관계, 컨테이너 기능만 부분 통합(완전 합병 아님)

  o (통합 목적) 내부 경쟁 포기, 부산·상하이 등 인근 국가 주요 항만과 경쟁력 강화

   - 오사카만 내 인근 항만 간 내부 경쟁을 포기하고 두 컨테이너 항만을 하나로 통합해 인근 

국가 주요 항만(부산·상하이)과 하나의 실체로 경쟁, 반자동화·IT 도입·탈탄소화 종합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및 구체적 조치 시행 중

  o (통합의 단점) 3명의 CEO,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고베항 CEO는 고베 시장, 오사카항 CEO는 오사카 시장으로 여전히 분리, 대부분의 실무는 

각 시 항만국 사무국장이 수행

  o (완전 통합 비전) 뉴욕-뉴저지 항만청 같은 초지역 통합 항만청 설립 필요

   - 고베·오사카를 뉴욕-뉴저지 항만청처럼 초지역 통합 항만청으로 완전 합병 시 중복 항만 인

프라 투자 폐지·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등 가장 효율적·효과적 항만 관리 프레임워크 가능

  o (고객 반응) 고객은 부분 통합의 장단점을 크게 느끼지 못함

   - 고객은 부분 통합으로 인한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히 느끼지 못하는 상황, 다만 통합 법인이 

전략적 사업 계획 수립으로 연안 해상 교통망 등을 통한 지역 항만 접근성 향상 제공

  o (합병의 재무 영향) 부채·재정 의무 이전 발생, 긍정적 결과 기대

   - 합병은 물론 부채나 재정 의무 이전 등 결과 초래, 한 문장으로 설명 불가능하나 긍정적 

결과 기대

 ③ 고객 관점에서 본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서의 항만 미래

  o 패널: Ingrid Boqué Sastre(바르셀로나항 대외협력국장, 좌장), Claes Lindgren(IKEA 물류·교통 

글로벌 부문 매니저), Jon Goldner(APM터미널 아시아·중동 CEO), Thomas Kazakos(국제해

운회의소 사무총장)

  o (고객 관계 재정의) 항만청-터미널-선사-화주 간 상호 고객 관계로 진화

   - 터미널 운영자는 공급망 서비스 제공자로, 선주는 선대를 넘어선 해양·물류 자산 보유자로, 

화주는 막강한 구매력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변모, 터미널 운영자 관점에서 항만청과 정부가 

진정한 고객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한 가치 제공 없이는 사업 존속 불가능

  o (IMO 넷제로 대응) 10월 17일 MEPC 회의가 역사적 전환점, 항만은 필수 파트너

   - 탈탄소화 프레임워크 채택이 시작이며 실제 이행이 핵심 과제, 선박업계는 항만을 상호 의

존적 관계로 인식, 항만의 전기 공급·녹색 선박 인센티브·벙커링 인프라가 필수, 청정에너지 

해양허브 이니셔티브를 통해 10개국 이상 협력 중, 선박이 녹색 연료의 50%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만 중심 공급망 구축 불가피

  o (터미널 전면 전기화) APM터미널 2030년 70%, 2040년 100% 전기화 목표

   - 항만은 청정에너지 안정 공급과 경쟁 가격 제공 역할, 제로배출 항만 동맹 결성으로 배터리 

전기 장비 산업 표준 수립 및 가격 인하 추진

  o (녹색 항로 실현) IKEA는 물류창고-육상운송-해상운송 전 구간 녹색 전환 추진

   - 자체 물류창고 대부분 태양광·충전 인프라 전환 완료, 유럽 육상 운송에서 철도·전기차 선

도적 도입, 해상은 바이오 연료·메탄올로 시작했으나 최종 목표는 물리적 화물 흐름 전체의 

탈탄소화 구축

  o (IAPH 데이터협력) 화주 요구 반영한 데이터 세트 개발, 표준화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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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데이터협력기술위원회가 공급망 회복력 TF 운영, 화주와 논의 후 선사·터미널·국제기구 협

력으로 필요 데이터 세트 파악

업무⑦  10.09.(목) 오전 / 연차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오쿠라 호텔 회의장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사무국 주요활동, 기술위원회 주요 활동 및 이슈

   - 지역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논의

   - 향후 계획 및 회계보고 등

수행결과

  o (회원 증가) 4개국 신규 가입, 정회원 201개·준회원 175개 달성

   - 앙골라·바베이도스·아일랜드·태국 신규 가입, 정회원 15년 만에 200개 돌파, 팬데믹 이후 급

격한 회원 증가세, 20개 행사·14개국 지역 아웃리치 활동(바르셀로나 스마트포트·부산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런던 국제해운주간 등), 중남미 지역 대표 신규 임명

  o (기술위원회 핵심 성과) 런던 기술위원회의 개최, 75명 참석

   - 기후·에너지: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청정해양연료(CMF)·항만준비도(PRL) 도구 개발

   - 데이터협력: 사이버 보안 신흥기술 가이드라인 발간, 세관-항만 협력 강화

   - 리스크·회복력: 컨테이너항만 성과지수 검토, ISPS 코드 적합성 논의

   - 크루즈: 지속가능 크루즈항만 인증 제도 개발

  o (세계항만지속가능성프로그램) 500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120개 신규 제출

   - 역대 최다 프로젝트 제출로 시상식 개최, 키워드 검색 가능한 500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

스 구축, 국가별·항만별 최다 기여자 통계 공개

  o (2026년 전략 초점) 기후·데이터·회복력 3대 우선순위 유지, 심화 및 실행 강조

   - 3년 중기 목표: 회원 유지·성장, 플래그십 제품 강화, 신규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 기후·에너지: IMO 온실가스 전략, ESI, CMF·PRL 도구, 육상전원공급(OPS), 탄소포집저장

(CCS), 선박 배출, 원자력 검토

   - 데이터협력: 사이버 보안 게임 개발(OCAT 협력), 항만 최적화 가이드, 항만 간·선박-육상 

데이터 교환 확장성 작업, IMO 의무 단일창구 사이버 보안 통합

   - 리스크·회복력: ISPS 코드 적합성 검토(사이버·불법거래·중요 인프라 보호 추가), 기후 회복력 

가이드라인 개발

   - 크루즈: CLIA와 MOU 체결, 지속가능 크루즈항만 인증 제도 완료 목표

업무⑧  10.09.(목) 오후 / 고베항 현장 방문

수행계획 

  o 장소 : 고베 액화수소 수입 터미널 및 고베항 컨테이너 터미널

  o 참석자 : 김은우 연구위원, 김가현 부연구위원

  o 주요 내용

   - 고베 액화수소 수입 터미널 현장 방문

   - 가와사키 중공업의 수소 관련 사업 개요 설명 청취

   - 고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항만 전반 현황 관련 관계자 의견 청취

     ※ 고베항 일반터미널 투어 인원 초과로 액화수소 터미널 투어만 참여 

수행결과

  o 가와사키중공업 수소사업 개요

   - 오토바이, 항공기, 철도,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영역을 보유한 종합 중공업체

   - 수소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액화수소 해상운송 프로젝트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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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일본 내 JAXA 로켓용 액화수소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 수소운송으로 확장

  o 실증 및 상용화 단계 

   - 2021~22년: 일본–호주 간 1차 국제 해상 실증 완료

   - 2023년: 사우디, UAE, 오만 등 중동국가 순항 홍보

   - 2024년 이후: 상용화 실증 단계 착수 

    * 중형 저장탱크(13,000㎥ × 3기) 및 대형(15,000㎥) 건설 중

    * 최종 목표: 초대형 40,000㎥ × 4기급 상업용 터미널 구축

    * 차세대 실증 장소: 하네다 공항 인근 가나가와현 예정

  o 수소 해상운송 실증(Suiso Frontier 프로젝트) 개요

   -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Suiso Frontier” 개발 및 운항

   - 2021년 12월 고베항 출항, 2022년 1월 호주 헤이스팅스(Hastings)항 도착, 액화수소 적재 

후 2월 일본 복귀(약 57,000km, 지구 1.4바퀴 거리)

   - 운항 중 배출가스 제로(수소 증발가스 미방출) 시스템 실증 성공, 보일오프율(Boil-off rate) 

0.3% 이하로 LNG 수준과 동일

   - 탱크 구조는 2중 진공단열(GFRP 지지재) 적용, 온도 –253°C 유지, LNG 운송기술 응용

   - 실증결과는 IMO에 보고서로 제출, IMO의 액화수소 해상운송 규정 제정에 반영 중

  o 고베 Hy touch 액화수소 터미널 특징

   - 세계 최초 상용급 액화수소 하역시설

   - 기존 플렉시블 호스형에서 발전한 고정형 하역암(Rigid Loading Arm)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지원으로 상용 하역 성공

  o 고베시 수소거점 정책 및 지역 협력 

   - 고베 포트아일랜드에 위치, 도시형 수소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구축

   - 2018년 세계 최초로 주거지역 인근에서 수소 가스터빈 100% 운전 성공

   - 주민 반대 없이 수용된 사례로, 지자체–주민 소통의 중요성 강조

  o 향후 비전 

   - 일본-호주 간 수소 해상운송 실증을 넘어 중동·유럽으로 공급망 확장 추진

   - 하이드로젠(Hydrogen) 기반 글로벌 에너지 전환 표준 정립 목표

   - HySTRA 컨소시엄(일본 정부(METI) + 민간 5개사*) 주도로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 

상용화 목표

    * 가와사키중공업(KHI), 이와타니(Iwatani), J-POWER, Shell Japan, K-Line 

<고베 Hy touch 액화수소 터미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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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IAPH World Port Conference 2025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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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IAPH World Port Conference 2025 Program(일자별 세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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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IAPH World Port Conference 2025 Program(일자별 세션 구성)(계속)


